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James Pethokoukis 

Why AI Could Be a Productivity Dynamo 

21 July, 2025 

 

생성형 AI, 일시적 불꽃인가, 지속적 동력인가 

 

생성형 AI는 단순한 유행이 아닌 근본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AI가 과연 진정한 생산성 혁신을 이끌 기술

인지에 대한 평가는 아직 유보적이지만, 점점 더 많은 분석들이 이를 과거의 산업혁신에 비견할 만한 기술

로 바라보고 있다. 생성형 AI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동력, 혹은 발견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생성형 AI의 잠재력은 두 방향에서 기대된다. 하나는 전기를 산업 전반에 확산시킨 발전기처럼,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를 낳는 범용 기술로서의 역할이다. 다른 하나는 현미경처럼 연구의 방식을 

혁신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이다. 둘 중 하나만 실현되어도 혁신이고, 둘 다 가능하다면 기술사적 전환점이 된

다. 

 

특히 중요한 가능성은 ‘발명의 방법을 발명하는 것’이다. 오늘날 혁신은 갈수록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려워지

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AI는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이 흐름을 되돌릴 수 있다. 첫째, AI는 상

상하기 어려운 규모와 속도로 수많은 설계안을 생성할 수 있다. 둘째, 고비용의 실험 과정을 대체할 수 있는 

모사(시뮬레이션) 능력을 제공한다. 셋째, 방대한 문헌과 데이터를 요약하고 정리하는 데 탁월한 도구가 된

다. 

 

이러한 혁신은 막대한 경제적 보상을 가져올 수 있다. 연구개발의 효율은 두 배로 오르고, 제조업 생산성은 

절반 이상 향상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비용 절감이 아니라, 혁신의 문턱을 다시 낮추고 다양한 산업에서 

지식 창출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생성형 AI의 진정한 힘은 ‘지식을 발명하는 방식’을 바꾸는 데 있다. AI는 인간이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방식 자체를 재구성할 수 있다. 이는 과학기술의 모든 분야에 지속적 영향을 미치는 변화이며, 일시적인 기

술 도입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물론 기술의 확산은 불균형적이고 느릴 수밖에 없다. 지금은 주로 대기업과 기술 중심 조직에서 AI가 활용

되고 있지만, 이것이 문제의 신호는 아니다. 과거에도 발전기의 산업적 전환 효과는 수십 년에 걸쳐 실현되

었고, 그 속도는 작업 방식과 공간 구조가 AI에 맞게 재구성되면서 점점 빨라질 것이다. 

 

결국 생성형 AI는 단지 ‘지금 하는 일을 더 빨리 하는 도구’가 아니다. AI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활용하는 

방식을 열어주는 기술이다. 이것이야말로 장기적으로 가장 깊은 변화이며, AI가 생산성의 일시적 불꽃이 아

니라 구조적 동력이 될 수 있는 이유다. 

 

번역: 김시진 

출처: https://www.aei.org/economics/why-ai-could-be-a-productivity-dynamo/  

 




